
감정(기분을 말해봐~!)

2023.3.27~2023.5.19
몸튼튼반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



‘감정’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봄이 되어 유치원 마당에 있는 식물들의 성장을 관찰하며 우리도 성장하고 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의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 기술과 마음도 성장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화 시기에 있는 유아들이 서로 어울려 생활하며 지켜야 할 서로간의 규칙이나 예절에 대해 알아보며

‘나’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몸과 마음의 성장을 여러가지 측면으로 느껴보며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해소하고자 ‘감정’ 주제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3.27.~ 5.19.)

식물의 성장

우리는 5살 다양한
감정방

(행복방, 점토놀이방, 
뿌셔뿌셔방)

성장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기

다양한 표정
지어보기

감정에
색이 있다면?

키가
자라요

마음이
자라요

감정
캠페인

감정
(기분을

말해봐~!)



점점 자라고 있어요~

▲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의 성장을 관찰하며 식물과 곤충의 성장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듯 우리도 성장하고 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나의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 ‘나＇와 ‘친구들＇의 어릴적 모습 사진을 보며 지금의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답니다. 

◀내 키만큼, 친구 키만큼 블록을

쌓아보며 나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키재기 놀이를 합니다. 



점점 자라고 있어요~

“식물처럼 우리도 성장하고 있어요! ”

봄의 변화처럼 몸튼튼반 친구들도 한 달 사이의 많은 부분들이 성장하였답니다.

양치하기, 옷(단추, 지퍼) 채우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

친구들은 놀잇감으로 숫자 ‘5’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내 얼굴을

자연물로 표현해보며 ‘나’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의 다양한 규칙들을 잘 지키며 하루 일과를 수행해 나가고

못했던 것들을 점차 해내며 성취감을 느끼고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몸을 탐색해요.

우리 신체로도 여러가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리를 내어

내 몸을 탐색해 보고 친구와도 협동하여

소리를 내보았답니다. 나의 몸을 긍정적

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 인천어린이과학관으로 견학을 가서 인체를 탐험

하며 각 기능이 담당하는 일을 알아보고 체험해보며

몸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



신체를 조절해요~
◀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의도치 않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집중을 하지 않아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나의 몸의 소중하듯이 친구의 몸도 소중함을

알게 된 친구들과 신호등을 만들어 선생님의

신호, 친구의 신호를 잘 보고 행동하는

연습을 통해 배워갑니다.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 주고받기‘, ‘징검다리 건너기‘ 등의

신체활동을 통해 나의 신체조절 능력을

기르고 마음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며

상황마다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

에서 스스로 대처하고 나와 친구를 보호

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답니다. 

내 공을 받아~!!

“신체를 조절해요.”

아직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지닌 만3세 친구들에게 자기 조절력(신체, 감정)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며 나의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이라 조절이 잘 안될 때도 있지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점점 성장하고 있으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경험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정이 있어요!

◀ 감정에 관련된 그림책들을 보며 다양한

감정이 있음을 알고 어떨 때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예시로 이야기 나누며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나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 있으므로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마음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 여러가지 감정이 있음을 알게 된 친구들과 다양한 표정 맞추기 활동을 해보며 표정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일 때 이런 표정들을 짓게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정에 색깔이 있다면?

“화는 새빨간 불처럼 무지무지 사나워.”

“슬픔은 바다처럼 잔잔해.”
“콩닥콩닥 사랑은 두근거려.”

“평온함은 나무처럼 조용해.”

“컬러몬스터와 감정을 배워요.”

‘컬러 몬스터 : 감정의 색깔＇이라는 그림책을 보며 색깔을 통해 감정을

이해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접하는 기본 감정인

기쁨, 슬픔, 화, 무서움, 평온함을 어떤 상황에서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다양한 감정을 놀이하듯 즐겁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해요!
“다양한 감정방을 만들어요.’

함께 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감정들이

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감정들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해소하기 위해 감정방(점토놀이방, 뿌셔뿌셔방, 행복방)을

만들었습니다.각 방에 들어가 놀이하며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올바르게 감정을 표현하며

놀이가 끝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점토놀이방

뿌셔뿌셔방▶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해요!

속상하거나 슬픈 마음이 들 때 노란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표현하며

노란색으로 ‘행복방’을 꾸며보았습니다.



“감정 주제를 마무리하며＂

감정 표현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조절하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감정 놀이를 하며 서로 다른 다양한 감정을 구별하고

울음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해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며

갈등상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간혹 조절하기 힘든 감정을 몸튼튼반 친구들은

놀이를 통해 배워보며 나의 감정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존중하고 배려해 주어야 함을

자연스레 인식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